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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운영
및 0~5세 영유아 교원 양성 타당성

Feasibility of operating a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aged 0 to 5 
years old and training teachers for young children aged 0 to 5 years 
old according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gration 

implementation plan

박지희*, 김대욱**

Park, Ji-Hee*, Kim, Dae-Wook**

요 약 유보통합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0~5세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2024년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이 발표되었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운영이 제시되었다. 0~2세와 3~5세 교육과정이 내용에서 비슷하며 동일한 기준

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육과정을 합칠 때 교육과정의 내용, 교원 자격, 재정을 함께 고

민할 필요가 있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개발됨에 따라 교원자격도 0~5세 영유아교사로 설정되어야 한다. 연구의

결론은, 먼저, 교육과정을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일원화한다. 다음으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가르칠 교사들은

0~5세 영유아교사로 양성해야 한다.

주요어 :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영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사, 영유아교육정책

Abstract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 in progres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as announced in June 2024.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was 
proposed. The curriculum for 0-2 year olds and 3-5 year olds is similar in content and was developed with the 
same standards. It is natural for the two curricula to be combined. When merging the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teacher qualifications, and finances together. As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is developed, teacher qualifications should also be set as 0-5 year olds teacher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iculum should be unified into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Next, teachers who will teach the curriculum for 0-5 year olds should be trained as 0-5 year 
olds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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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implementation plan, young children’s 
curriculum, young children’s teacher, poli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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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보통합이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2023년 유보통합

의 핵심쟁점을 교원의 자격, 통합모델, 교육과정으로 보

고 3개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사람들은 이 중에서

유보통합에서 교사의 자격과 통합모델에 관심이 집중

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비교적 적지만 매우 중요

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0~2세 교육과정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으로 도

입되어 있다. 3~5세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으

로 도입되어 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2가지 교육과정

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자연스러우며 필요하다[1].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은 별도로 제

정되어 있지만 개정때마다 누리과정을 먼저 고친 후,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표준보육과정을 수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지금까지는 어

린이집과 유치원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0~2세 표

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별도로 만들었지만 유

보통합의 국면에서 교육과정은 마땅히 하나로 합쳐져

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0~2세와 3~5세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할 때 모든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유보통합의 목

적이기 때문에 0~5세로 교육과정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24년 6월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시

안에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제시되어, 향후 교육과정

이 하나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2].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인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표준보육과정은 내용상의 문제

라기 보다는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어 국가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한계로 0~2세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현재 0~2세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모든 연령의

교육과정을 관리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0~2세 교육과정이 개발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는

4차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2024년 교육부가 유보통합 시안을 발표하면서 만 2

세와 만 5세를 이음연령을 지정하였다[2]. 만 2세는 어

린이집과 유치원을, 만 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

학교를 각각 잇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제정될 0~5

세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핵심으로 제시될 것

으로 보인다. 이미 2023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

는 유초이음학기가 실시되고 있다[3]. 교육부의 이음연

령 지정은 이음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상향시켜 기간

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연계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술한 것과 같이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0~2세 표준보육과

정은 3~5세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구성한다[4]. 0~2세 표

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은 교육내용에서 연계가

되어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10, 11]. 선행연구들에

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내용적인 연계성이 있

어왔다는 충분한 고찰이 있었는데, 왜 0~2세 표준보육

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이 구분되어 개정되어 왔는지 고

찰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0~5세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구

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0~2세와 3~5

세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향후 0~5세 교육과정으로 통합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2]. 교육부 계획이 적정한지 여

부를 고찰하고 논리적으로 적절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고찰한다.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봄하는 교육과정과 영유아교원

양성은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다[1]. 0~5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맞춰 영유아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교사 정원은 국가적 관리대상으로 교육부

가 정원을 조율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원양성을 위한 교

육과정을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보육학

회의 3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등 영유아교

원양성 관련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시도와 논의가 지속

되고 있다. 유보통합이 진행중이며, 교원양성이 핵심적

인 부분인만큼 최근의 이슈를 반영한 영유아교원양성

관련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1]. 따라서, 0~5

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교육할 0~5세 영유아교원 양성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

이원화의 문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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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영유아교육과정이 0~5세 영유아교육과

정으로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0~5세 영유아교육과정과 0~5세 영유아교

원 양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 이원화 문제

1.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 내용의

유사함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연령구분이 명확하다.

표준보육과정은 만 0~1세, 만 2세의 구분,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구분을 각각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영역이

서로 다른 점은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영역, 신

체운동영역, 의사소통영역, 사회관계영역,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영역, 의사소통영역, 사회관계영역,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누리

과정의 5개 영역과 거의 동일하며 기본생활영역이 추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10,11].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내용의 차이

는 없으며 연령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차 표준보육과정은 목적과 목표, 내용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따라 만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4]. 내용상의 구분은 없지만 연령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각각 0~2

세, 3~5세 교육과 돌봄을 맡고 있다. 세부적인 영역 구

성과 같은 부분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교

육과정 운영에서의 격차는 운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2024년 현재, 국가수준 0~2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0~2세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적 유사함은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

고 있다.

2.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이원화로 인한 재정

문제

교육과정의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로도 연결

된다[1]. 여기서는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재정상 문제를

짚는다. 누리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면서 운영비

지원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할 때

교육과정을 지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누리과정은 단순히

교육과정을 가르키는 명칭이 아니라 누리과정을 실행

하는 영유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병행하여 사용되

고 있다[12]. 그런데,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교

육과정 지원비의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밝히는 유보통합의 목적이 영유아의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 확연해졌다.

누리과정 지원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

유아들에 대한 지원금 차이로도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년 9월 13일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

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혜택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할 것을 통과시켰다[5]. 2023년까지 만 5세 유

아가 유치원에 다닐 때 누리과정지원비로 28만원에 급

간식비 7만원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누리과정지원비에 급간식비를 포함하여 28

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

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유치원과 어린

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비의 격차를 해소했다는 취

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

이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

기도 한다[6]. 하지만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과정과 급간

식비를 상향 통일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아

니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

야 한다. 그동안 차별받고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이다.

Ⅲ. 영유아교육과정이 0~5세

교육과정으로 일원화될 필요성

1.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0~2세 표준보

육과정, 3~5세 누리과정, 6~17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영유아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0~2세 표준

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이다. 교육과정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보니 교육과정간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

는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간 연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유-초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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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유-보 이음이 교육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다[2].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에 유-보-초 연계가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유-초 연계는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교육과정 연계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진다

는 것이다. 앞으로, 0~2세, 3~5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며, 영아와 유아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14].

사실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

간상은 이미 동일하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고, 목적과 목표 및 구성의 중점

에서도 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연계

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4]. 이처럼, 교육과정 간의

연계가 이미 제시된 것을 볼 때 다음 교육과정에서 0~5

세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2023년 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

획에서 유-보이음을 제시하였고, 2024년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만 2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 것을 통해

이러한 흐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 교육부는 앞서 논의한 내용과 비슷한 검토과정

을 거쳐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향후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임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2.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도입할 때의 쟁점: 교원

자격과 재정적 쟁점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교육과정의 일원화에 따른 교사자격의 연동에

대한 쟁점이다. 유보통합에 따라 새롭게 정립될 영유아

교사의 양성방안으로 0~5세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0~5

세 영유아교육과 단일학과로의 방향성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다[1]. 유보통합에 따라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이 도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표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

용상 차이는 없으며 단순히 연령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용상 표

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합쳐지

는 것이 적합하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제정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다. 현재 유치원은 3~5세, 어린이

집은 0~5세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교육과정이 0~5세로 일원화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적용되며 무엇보다 동일한 교육과정을 교육하고

돌봄하는 교사의 자격이 하나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생

긴다는데 있다.

현재 유보통합 관련 교사의 자격은 실행계획(안)에

서 만 0~2세, 3~5세 이원화 체제, 만 0~5세 일원화 체제

중 선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2]. 이와 관련하여 유치

원에서 교육과정이 일원화되면 0~2세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으며 이로 인한 반대의견이 있다[6].

둘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따른 재정적 쟁점이

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도입될 때 현재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지원비의 차이를 고려

해야 한다. 유보통합이 영유아의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 영유아교육·보육비를 재산정하

여 이를 유보통합 핵심재정으로 하려는 교육부의 계획

이 있다[2]. 이에 따라,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금도 상향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누리과정 증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활용해왔다[12].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

원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국비 추가지원을 통해 보완

할 필요가 있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교사들의 처우개

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0~2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 3~5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유치원에서 3~5세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액이 상이하

다[1].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

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과 사립유

치원이 학교법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호

봉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지원되어 왔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도입

하려면 어린이집 0~2세와 3~5세, 사립유치원의 3~5세

교사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상향하여 일원화해야 한다. 교육부의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향도 처우개선비로 제시되었다[2]. 이를 위한,

상당액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쟁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도입할 때의 쟁

점으로 교원자격과 재정적 문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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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도입되어야 교원의 자

격이 0~5세 자격으로 통합된다. 현재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0~2세와 3~5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술한

것과 같이 내용구성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

로 개발된 교육과정일 때와 구분된 형태일 때는 차이가

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

표, 구성의 중점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따라서 만

든 것이다[4]. 하지만,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새롭

게 함께 만들어야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 편성 및

운영, 영역별 목표와 내용까지 동일한 구성과 흐름으로

재편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형태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연구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통일성은 갖고 있으되 완전한 형태의 동일성을 갖고 있

지 못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모델이 0~5세 영유아

학교 혹은 유아학교로 제시되었다[2]. 영유아학교나 유

아학교 안에서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

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 현재 0~5세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0~2세는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고

3~5세는 누리과정을 각각 적용하여 교육과 돌봄을 수행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혼선이 있다.

다음으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재정적인 문제는 영유아

교육의 핵심 주체인 영유아와 교사 두 가지 주체에 모

두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해서 살펴본다. 0~2세 영아는 표준보육

과정을 지원받고 있고, 3~5세 유아는 누리과정을 적용

받고 있다. 각각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지원비를 바

우처 형태로 받고 있는데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우리

나라에서 태어나는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다니면서도 격차를 경험하지만, 연령별로도 격차

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명칭이 지원으로도 이어지

고 있기 때문에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지원

액을 적정하게 상향시켜야 한다.

교사에 대해서 살펴본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립유치원 교원에 비

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차

이난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사립유치

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받는 처우가 낮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이 계속해서 제안되어 왔다.[7].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교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봉에 대한 지원이 어렵고 이에 따라 처우개선은 수당

의 형태로 지원되어 왔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는 월

85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비는 월 49~59만원으로 지역별로 상이하다[2]. 이 처우

개선비가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달

라지고 있었는데 교육과정을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

로 일원화시키면서 교사의 처우도 상향 개선하는 방식

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0~5세 영

유아교육과정이 도입되어야 영유아 및 교사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진다.

Ⅳ. 0~5세 영유아교육과정과 0~5세 교원

1.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의 연령 구분

표준보육과정은 0~2세 보육과정이다. 세부적으로 연

령이 0~1세와 2세로 구분되어 있다. 누리과정에서 연령

구분은 3~5세로 되어 있다. 2012와 2015 개정 누리과정

에서 연령별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 개정되면

서 연령구분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령 구분

은 표준보육과정에서 0~1세와 2세, 누리과정에서 3~5세

로 제시되었다[4].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도 영유아의 교

육적 성장과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정 간 연

계성·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제시하

고, 교육과정 총론, 체계 등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

세 누리과정의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체계 통일성

강화 방침이 발표되었다[2].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내 연령 구분은 기존체계 0~1세, 2세, 3~5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보육과정과 누

리과정에서의 연령 구분에 대한 해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만 2세 이음연령 지정에 따른 유-보 이음 강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일부 상이함을 통일할

뿐 아니라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도 병행되었다. 만 2세

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고, 유-보 이음을 강조하였다

[2]. 현장에서 유-보 이음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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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포함시키는 유-보 이음 현장교사단 운영을 제시하

였다.

유-보 이음은 2023년 4월 발표된 제3차 유아교육발

전 기본계획(2023~2027)에도 제시되었다. 제3차 유아교

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은 유보통합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영유아교육의 계획 및 발전의 청사

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보 이음의 구체적

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는데, 2023년 10월 교육부가 17

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아이행복 유-보 이음 현장

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2024년 6월 27일 유보통

합 실행계획(안)에서 만 2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함에

따라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

아직까지 유-보 이음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많은 논의와 현장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유

-보 이음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보 이음

교육의 방향으로 교사들 간의 현장 방문, 수업 나눔 등

을 제안할 수 있다.

유-보 이음은 교육과정 내용이나 운영 모든 부분에

서 연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제사례가 공유될 필요

가 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유-보 연계

가 국정과제로 제시된 이후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보 이음은 유-초 이음학기의 진행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유-보 이음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

다. 교육부에서 유-보 이음에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유-초 이음의 성공적 안착의 원인 중의 하나는

기한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예

산을 연간 990만원씩 제공한다는 데 있다. 유보 이음에

는 유초이음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전문

적학습공동체 운영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지

원이 필요하다.

3. 0~5세 영유아교육과정과 0~5세 영유아 교원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만들어짐

에 따라 0~5세 영유아 교원에 대한 타당성이 제시되었

다. 교육부 실행계획(안)에 나오는 0~5세 영유아교육과

정에 따르면, 개편방안으로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

원 제공을 신설하고, 영아-유아,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

를 강화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요소와 미래역량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할 것을 밝히고 있다[2]. 특히, 영아

-유아 간 연계를 강화하고 만 2세 이음연령을 지정하는

등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교육과 돌봄하는 것은 어려

워 보인다. 교육과정 상에서 기존체계 구분인 0~1세, 2

세, 3~5세를 유지하는데, 이 부분은 2012와 2015 개정

누리과정이 3~5세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제시된 것과 유

사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2012와 2015 개정 누리과

정에서는 교육과정을 3세, 4세, 5세로 각각 제시하였지

만, 교사 양성을 3세, 4세, 5세로 구분지어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교육과정 상 연령이 구분되었지만, 유아교

육과 중심의 학과에서 3~5세를 위한 유아교사를 양성해

왔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연령이 0~1세, 2세,

3~5세로 구분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나아

가, 만 2세가 이음연령으로 지정되면서 2세와 3~5세의

교육과정 연계성이 한층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사 양

성을 단일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영유아교육과를 기반

으로 단일학과에서 전문성있는 영유아교사양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1]. 2024년 6월에 발표된 유

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교사 양성에 대해 0~2세와

3~5세로 이원화하거나 0~5세로 일원화하는 두 가지 안

이 발표되었다[2]. 하지만 교육과정이 연령별로 이원화

되어 있지 않고 일원화되어있기 때문에 교사 양성을 별

도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교육부에

서 0~2세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어서 연령이 분리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개발 후 국가교육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표준

보육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아닌 것은 내용의 문

제나 개발한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심

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0~2세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서도 교육과정에서 0~2세와 3~5세를 구분하는 내용은

없으며, 0~5세 연계를 강화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유아교육과나 아동관련

학과에서 0~2세 영아교육과와 3~5세 유아교육과를 구

분하여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령인구

감축으로 인해 대학에 입학하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

고 있다[13]. 영아교육과와 유아교육과를 구분해서 운영

하게 되면 대학의 입학자원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교원 자격 상향에 따라 4년제 영유아교육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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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육대학원 과정을 통해 교원이 2027년부터 양성

될 것이다[2]. 교사 수급은 국가적 과제이다. 필요한 숫

자의 영유아교원의 숫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계하여

유보통합이 완성된 이후에도 필요한 숫자를 유지해나

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0~2세와 3~5세 교원을 구

분하여 양성하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인 도전이며 모험

이 될 것이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따른 0~5세 영

유아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에

따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운영 타당성과 이에 따른

교사 양성 체제의 적정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

으로 결론을 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이원

화 문제이다. 현재, 영유아교육과 돌봄을 설명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유사성이 크

며 통일성과 연계성을 염두해두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

에 합쳐지는 것이 적합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보통

합이 진행된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은 교육

과정이 0~2세와 3~5세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0~5세로

일원화되어있다[14].

우리나라는 영유아교육과정이 0~2세와 3~5세와 이원

화되어있어 영유아와 교사를 지원하는 재정적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1]. 교육과정이 0~2세와 3~5세

로 이원화된 문제가 0~5세로 일원화되어야 재정적 문제

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일원화될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중앙부처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일원화하기 어

려운 부분이 발생했는데, 중앙부처 단위가 교육부로 일

원화되어 내용상 유사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더 이상 구분지어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교육부

도 0~5세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2]. 0~5세 영유아와

담임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면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제정에 대한 제한점이 없어진다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9]. 현장 교원

들도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

로 보인다.

셋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따라 0~5세 영유아교

원이 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을 통한

전문성있는 영유아교원을 양성하고 영유아교육(학)과를

중심으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의 영유아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

다[1]. 교사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주체이다[8]. 교육과

정이 일원화된 이후에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양성

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의 이원화 문제를 짚고 일원화 방

안을 마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내

용을 마련하는 데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0~5

세 영유아교육과정과 0~5세 영유아교원 양성을 연결하

여 0~5세 영유아교원 양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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